
그림 속 스며든 ‘반야심경’
김재현 극세서화 초대전

수덕사 선미술관 4월 17~28일 

〈반야심경〉 279자를 극세서(極細書)

로 100원 짜리 동전 크기에 담아내 화제

가 되었던 김재현(64) 작가가 초대전을 

연다. 전시회는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

예산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열린다.

역시 〈반야심경〉을 테마로 한 이번 전

시에서 김 작가는 관음보살, 연꽃, 탑, 촛

불, 남극의 오로라, 제주도의 유채꽃 등 

불교를 상징하는 그림과 아름다운 자연 

배경에 극세서로 〈반야심경〉을 쓴 작품 

35점을 선보인다.

김 작가는 2013년 목포문예회관에서 

‘반야심경 극세화전’을 개최해 화제가 

된 바 있다. 가로 세로 1.9cm(100원 짜리 

동전 크기)에 새긴 〈반야심경〉 279자는 

새로운 차원의 사경으로 인간의 한계에 

도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.

작은 글씨의 반야심경은 관음보살을 

비추는 달빛의 달무리처럼 빛나고, 사바

를 밝히는 연꽃잎에는 이슬처럼 반짝인

다. 극세서의 작은 글씨로 쓴 반야심경

은 그림 속에서 글자인 듯 그림인 듯 다

가온다. 그림으로 보면 그림이고, 글자

로 보면 사경이다. 작품들은 멀리서 보

면 평범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다가가 자

세히 들여다보면 그림마다 반야심경이 

깨알같이 새겨져 있다. 

미술교사였던 김 작가는 20여 년간 극

세서체로 〈반야심경〉을 쓰며 ‘극세서

화’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. 김 작

가는 교사 재직 시절 우연히 〈반야심

경〉을 보게 되고 형언할 수 없는 이끌림

에 이끌렸다. 김 작가는 틈틈이 〈반야심

경〉을 쓰고 외웠다. 그리고 사경은 예술

로 승화됐다. 보통 작품 한 점을 완성하

기 위해서 8~10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극

세서 사경은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이 

필요한 힘겨운 작업으로, 사경수행의 또 

다른 차원을 열었다. 

〈반야심경〉과 불교적 이미지가 만나 

새로운 차원의 미술과 사경의 세계를 보

여주는 김 작가의 작품은 우리 불교미술

의 새로운 장르가 되었다.

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은 초대의 글

에서 “그림 속에 써 있는 미세한 글씨

의 반야심경은 그저 감탄스럽고 신비스

럽기까지 합니다. 깊은 수행정신이 아

니면 행할 수 없는 작업일 것입니다. 그 

고귀한 작품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

과 사리불의 가르침을 볼 수 있는 좋은 

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”고 밝혔다. 

(041)330-7700. � 박재완 기자

BTN오디오채널, 전 플랫폼 런칭 완료  

불교전문 오디오채널 기대 

척박한 불교음원시장 활력

   

한국불교대표방송 BTN불교TV(대

표이사 구본일)이 “지난 3월 CJ헬로

를 마지막으로 BTN오디오채널 런칭

을 마무리했다”고 4월 9일 밝혔다. 이

에 따라 IPTV, 디지털케이블TV, 스

카이라이프 등 모든 플랫폼에서 BTN

오디오채널 청취가 가능해졌다.       

오디오채널은 TV를 통해 라디오처

럼 재즈, 클래식, 최신가요, 팝송 등 다

채로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음성 

채널이다. BTN에서는 2015년 10월

부터 불교음악 활성화와 방송포교의 

다양화 차원에서 종교계 최초로 오디

오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찬불

가·찬불동요·명상음악·명상말씀 

등 다양한 불교음성 콘텐츠를 제공하

고 있다. 

BTN은 “이번 전 플랫폼 런칭을 기

점으로 BTN오디오채널이 척박한 불

교음원시장에 활력소 역할이 되길 기

대한다”며 “불교음악단체나 사찰, 불

교음반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

해 많은 불자들에게 양질의 불교 음성 

콘텐츠를 제공하고 신규 콘텐츠를 제

작해 불교전문 오디오채널로 거듭나

도록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,

한편, BTN오디오채널은 △KT올

레TV(ch.627) △BTV(ch.311) △

SkyLife(ch.342) △CJ헬로(ch.374) 

△D`live(ch.819) △CCS충북방송

(ch.778) △HCN(ch.822) △KCTV

제주방송(ch.620)을 통해 청취할 수 

있다. 또한 BTN홈페이지나 모바일 

및 옥수수를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

하다. 

� 신성민 기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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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현 作, ‘극세서화 반야심경’

2019 현대블룸비스타 기획초대전

임효 ‘생각연습’ 展 4월 1일~6월 30일

박재완 기자 wanihollo@hanmail.net

불교의 궁극은 해탈이다. 그 해탈은 ‘생각’의 문

제다. ‘어떤 생각에 머물고 있는가.’ 머무는 ‘한 생

각’이 해탈이고 미혹이다. 어떤 생각을 품었을 때가 

‘해탈’인가. 그 생각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그

림일까. 그 그림을 만나러 간다. 화가 임효가 4월 1일

부터 6월 30일까지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초대

전 ‘생각연습’을 열고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. 

“이 생각 저 생각이 나고 들기를 여러 번 한 뒤에

야 완성되는 나의 작업은 줄의 매듭을 풀어내듯 생

각의 씨줄과 날줄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만든 작품

입니다. 생각의 씨줄과 날줄은 필연과 우연이 만나

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

모든 삶의 인연들이 엮어져 하나의 인생이 되는 것

과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듯이 마음

으로 보는 또 다른 눈으로 보아야 그 속맛을 느낄 것

입니다.”

임효의 ‘생각’은 수좌가 붙들고 있는 화두와 같

은 것으로, 수좌가 화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 화두의 

끝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것처럼 임 작가는 생각

을 지우고 또 지우는 과정을 반복한다. 그것은 다름 

아닌 해탈을 위한 비움의 작업이다. 그리고 비움의 

작업 끝에서 만난 순간을 그림으로 옮긴다. 씨줄과 

날줄이 만나 일어난 인연의 세계, 즉 연기의 순간에

서 만난 공(空)의 세계다. 

화가 임효의 ‘공(空)’은 푸른색이다. 푸른 허공에 

꽃잎이 떨어진다. 그 꽃잎은 시간이다. 세월이 떨어

진다. 세월이 가고 있는 것이다. 꽃잎이 하늘에서 떨

어지는 순간, 꽃은 인연을 다했으나 순간의 시간 속

에서 공간을 갖게 된다. 떨어진 꽃잎 뒤로 계절이 지

나간다. 임효의 지우고 지운 ‘생각’이 그린 ‘시공

(時空ㆍ2018, 나무보드 옻칠 자개, 117×73cm)’이다. 

임 작가의 그림은 그렇게 한생각의 순간, 생각을 지

우고 또 지워서 만난 순간의 이미지다.

임 작가는 그렇게 모든 유정과 무정이 씨줄과 날

줄이 되어 만나는 순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, 

그리고 지우고 또 지우면서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

서 그림을 그린다. 그 순간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

다.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순간을 ‘임효’만이 

아닌 모든 보는 이의 것이 되길 원한다. 임 작가는 

자신의 그림을 보는 이로 하여금 공(空)의 세계와 

해탈이라는 궁극의 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림

을 그린다고 했다.    

“우리가 어디서 왔는지, 어떻게 흐르는지 아무도 

모릅니다. 씨줄 날줄로 엮어진 실처럼 우리는 언제

부턴가 엮이고 설긴 한마당의 인연입니다. 푸른 강

물이 여러 계곡물이 모여 만들어지듯, 우리는 인연

의 강에서 흐르고 있습니다.” - 작품 <인연의 강>의 

설명.

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그림들에는 모두 위와 같

은 임 작가의 ‘생각’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. 

임 화가는 2017년의 ‘공(共)ㆍ관(觀)ㆍ연(緣)’ 展

에서 ‘고집멸도’, ‘공심’, ‘연’ 등 그림 속에 부처

님의 생각을 그린 바 있다. 문자와 형상으로 만든 추

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옮겼다. 이번 전시의 작품

들은 그 연장선이다. 이번 전시는 단순히 미술을 감

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작가의 ‘생각’, ‘지운 생

각’을 감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. 

임효(林涍, 1955~) 화가는 전북생으로 1981년 홍

익대학교 미술대학과 1985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

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. 1986년 과천국립현대미술

관 개관기념전에 <한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

>에 출품하면서 한국화단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으

며, 제7회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과, 제13회 선미

술상을 수상하는 등 상하이, 쥬리히, 바젤, 파리, 이

스탄불, 피아, 싱가포르, 한국 아트페어 등 국제 아

트페어에 참가하여 국내외서 주목받았다. 그는 24

회의 국내외 개인전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패러

다임(Paradigm)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중견 작

가이다. 수묵과 채색,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뛰어넘

어 독창적 화풍을 선보이는 작가로 개인전마다 새

로운 조형실험을 통해, 전통적인 동양화 표현 방법

과 현대의 다양한 회화적 표현 방법을 용해(鎔解)시

켜, 그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작품세계를 보여준다. 

(031)770-8888.    

그림으로 그린 ‘해탈’

임효作, 시공(時空), 2018, 나무보드옻칠자개 117x73cm


